
다시 

생각해
보아요

!
숲속 밤나무 마을,

부지런한 다랑이가 모은 밤알을 욕심 많은 솔모가 훔쳐 갔어요.

솔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놔! 숲속에 있는 모든 것은 내거야!”

다랑이의 밤알을 솔모가 가져갔어요.

다랑이와 토토는 함께 밤송이를 땄어요.

“다랑이, 토토 크로스!”

다랑이를 도치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밤송이가 된 도치는 솔모를 혼쭐내주었어요.

“앗, 따가워!! 밤송이가 아니잖아. 솔모 살려~”


